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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재헌 해수부 차관, 순직선원 
합동위령제 참석

-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선원의 영령 추모 및 유가족 위로 

 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19일(월) 부산 영도구 동삼동 순직선원 

위령탑에서 선원노조 등 8개 기관* 주관으로 개최되는 “순직선원 합동위령제”에 

참석했다.

 *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, 한국해운협회, 한국해운조합, 수협중앙회, 한국원양산업협회, 

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, 한국해기사협회,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

  순직선원 합동위령제는 바다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가 순직한 선원들의 

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음력 9월 9일 개최되는 행사이며, 순직 선원의 

넋을 기리기 위해 1979년 4월에 건립된 순직선원위령탑에는 현재 9,414분의 

위패가 봉안되어 있다.

  남 차관은 추도사에서 “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

원동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라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선원들의

피땀과 헌신 덕분이다.”라고 강조하며, “선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

일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

노력하겠다.” 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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